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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정치
데일리 오피니언(한국갤럽) 제636호 (2025년 9월 4주)  
- 여야 대표 역할 수행 평가, 내란전담재판부, 추석 명절맞이 (9월 통합 포함)

사회 일반
"'결혼 긍정', '자녀 필요' 미혼 60% 넘어…1년여간 7 10%p↑"  
연합뉴스_2025.9.24.
40대 사망원인 1위가 '자살'…"경제주체의 고단한 '먹고사니즘'"  
연합뉴스_2025.9.25.
의료 돌봄 통합 지원했더니…보호자 70% "부양 부담 줄어"  
연합뉴스_2025.9.25.
통근 시간 1시간 초과하면 더 외롭다…최대 49% 높아  
연합뉴스_2025.9.24.
육아휴직 급여 올렸더니…'라떼파파' 36%까지 확 늘었다  
중앙일보_2025.9.24.
"'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' 생존 아동 절반, 보호없이 가정 복귀"  
연합뉴스_2025.9.25.
출생아도 수도권 쏠림…역대 최고 증가율 속 지역격차 뚜렷  
연합뉴스_2025.9.25.
성인 절반 "올 추석 여행 간다"…해외 여행지 1위 일본, 국내는?  
중앙일보_2025.9.25.
경기도 177만 가구 … "나 혼자 산다"  
조선일보_2025.9.24.

아동 • 청소년 • 청년
[단독] 징계 소년원생 10명 중 6명 정신질환…전문의는 부족, 관리 구멍  
국민일보_2025.9.24.
"취업 준비 위해 졸업 미뤄요" 3년 새 60% 늘어  
조선일보_2025.9.23.

노인
“은퇴 후에도 월 350만원은 있어야”…10명 중 8명 노후 준비 미흡  
매일경제_2025.9.28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4090600530?section=search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regional/gyeonggi-incheon/2025/09/24/63ADNTHLPRFXJLIDKBCKIKK44E/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5145000530?input=1195m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5076400530?section=search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4049100530?section=search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28740260&code=61111111&sid1=pol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education/2025/09/23/OUONW72LLBH2HNQAGWH6Y66RMU/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9386
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584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5065300371?section=search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430896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9839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4154800002?section=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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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• 기업
4060 절반 구직 계획…희망 급여는 기업과 최대 181만원 간극  
연합뉴스_2025.9.25.
중소기업 “올 추석 자금 평균 4770만원 부족”  
조선비즈_2025.9.1256.
2025 現 직장생활 및 이직 의향 관련 조사  
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.9.23.

기독교 • 종교
심플처치 청빙의 변화… 내년 목회 큰 흐름을 읽다  
국민일보_2025.9.30.

기획기사 : [자녀 살해 후 자살: 비극을 기록하다], 한국일보
<1> 참회의 눈물

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...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,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_2025.9.15.

자녀 살해, 사망 아동이 7명?...국가도 모르는 '숨은 죽음' 2배 더 있다 _2025.9.15.

시청의 통보…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"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" _2025.9.15.

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...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_2025.9.15.

자녀 살해 후 자살, 대체 왜? 막을 순 없었나?...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 _2025.9.15.

<2> 두 번의 버림

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...그중 78명,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_2025.9.16.

자녀 살해,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_2025.9.16.

'위험한 양육자'의 아동 학대...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 _2025.9.16.

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...“보복 두려워” _2025.9.16.

<3> 벼랑 끝, 비극

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...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'폭발' _2025.9.17.

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...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 _2025.9.17.

우리가 외면했을 뿐...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 _2025.9.17.

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...복지 문턱부터 낮춰야 _2025.9.17.
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3115520004174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924165700004?section=search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71352000553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311602000311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116070001166
https://www.trendmonitor.co.kr/tmweb/trend/allTrend/detail.do?bIdx=3284&code=0402&trendType=CKOREA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81701000342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211310000623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82245000008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11655000504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214370001403
https://biz.chosun.com/industry/business-venture/2025/09/25/QSIZGAKCUNAUTBW3WT4BOLZTKQ/
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1759130594&code=23111111&sid1=chr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111030000363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113370004609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917140005515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2914410002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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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4> 처벌과 용서 사이

"오죽했으면?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"[인터뷰] _2025.9.18.

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...진지한 반성,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_2025.9.18.

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...피해 아이는,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_2025.9.18.

<5> 상처를 넘어선 삶

뇌과학자 장동선 "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"[인터뷰] _2025.9.19.

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…"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" _2025.9.19.

살기 서린 아빠의 눈, 그날의 상처 딛고...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_2025.9.19.

"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,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"[인터뷰] _2025.9.19.
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31113000595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302060004562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3119050004186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0515100000795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1114580002734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83116170003260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5091713550002925

